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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창, 히어로즈 복귀 후 첫 1군 합류…5번·2루수 선발 출전

등록 2026.05.09 16:41:35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서건창이 24일 대만 가오슝에서 진행한 2026시즌 스프링캠프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2026.02.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이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 

키움은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서건창과 이날 경기 선발 투수로 예

고한 라울 알칸타라를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대신 투수 김연주와 내야수 송지후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키움과 계약하며 5년 만에 다시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은 서건창이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것은 복귀 이

후 처음이다. 

서건창은 히어로즈에서 전성기를 보냈다. 2012년 신인왕과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석권하며 리그 정상급 2루수로 거듭났고,

2014년에는 KBO리그 역대 최초로 한 시즌 200안타(최종 201안타) 고지를 돌파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

다. 

2021년 7월 트레이드를 통해 히어로즈를 떠난 서건창은 이후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올해 1월

키움과 연봉 1억2000만원에 계약, 자신이 전성기를 보냈던 팀에 복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냈던 서건창은 히어로즈에서 재기하겠다는 각오로 시즌을 준비했지만, 개막 전 부상 암

초를 만났다. 



3월 19일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수비 도중 공에 맞아 오른쪽 중지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서건창은 지난 6일과 7일 LG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나서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고, 이날 1군 엔트리에

포함됐다. 

서건창은 이날 5번 타자 2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히어로즈 소속으로 선발 출전하는 것은 2021년 7월 8일 고척 SSG 랜더스전에 6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한 이후

1766일 만이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장찬희. (사진 = 삼성 라이온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 라이온즈는 '슈퍼 루키' 장찬희를 1군 엔트리에서 뺐다. 휴식 차원이다. 

장찬희는 지난 8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3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프로 데뷔 첫

퀄리티스타트(선발 투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작성한 장찬희는 첫 선발승도 품에 안았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휴식을 줬다. 

롯데 자이언츠의 아시아 쿼터 일본인 투수 쿄야마 마사야는 부진을 이어가다 결국 2군행 통보를 받았다. 

승리조로 기대를 받았던 쿄야마는 올 시즌 10경기에 등판해 10⅔이닝을 던지면서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7.59에 그쳤다. 

두산 베어스 내야수 안재석은 허벅지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대신 내야수 강승호가 등록됐다. 

두산 관계자는 "안재석이 8일 잠실 SSG 랜더스전에서 주루를 하던 도중 허벅지에 통증을 느꼈다'며 "정밀검사 결과 왼쪽 대퇴

근 미세 손상이 발견됐다. 4일 동안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던 NC 다이노스의 서호철은 13일 만에 1군에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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